
지스트 김도형 박사과정생, BIXPO 2021 대학(원)생 

아이디어 공모전 은상 수상 
- 동남아시아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제안... 수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기대

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지스트 김도형 박사과정생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융합기술원 에너지융합대학원의 김도형 박사

과정생(지도교수 박찬호)이 BIXPO 2021 대학(원)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

상했다.

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대상, 탄소중립 등 최근 전력산업 이

슈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렸다.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0개 팀을 선

발한 후 BIXPO 2021에서 포스터세션을 통해 2차 발표심사가 진행되었다.

김도형 학생은 ‘2050 탄소중립을 위한 동남아시아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’을 주제

로 2050년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에 재생에너지 및 그린

수소 생산기지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를 4가지 근거(▲동남아시아의 재생에

너지 자원 ▲동남아시아의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문제 ▲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▲

동남아시아 진출 적기)와 함께 제시하였다.

특히, 동남아시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함께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리적 환

경을 근거로 액화수소를 통한 수소 운송으로 수소 수입가격을 수소 1kg당 최대 

2.5 달러까지 낮출 수 있음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.



         

         ▲ 동남아시아 그린수소 생산기지 아이디어

김도형 학생은 “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학회와 세미나를 통해 얻은 정보로 생각해낸 

아이디어를 인정받아서 영광스럽다”면서, “앞으로 창의적인 에너지 정책제시와 이와 

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싶다”고 밝혔다.  

한편, 올해 7회차를 맞이한 ‘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1(BIXPO 2021)’는 국

제 종합에너지 박람회로 지난 11월 10일(수)부터 12일(금)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

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.   


